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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관광문화재단， TPO 가입 운영위 개최ㆍ만장일치 승
인

남해관광문화재단(이사장 장충남)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도

시관광진흥기구(TPO，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)에 가입했다

고 20일 밝혔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4월 부산 북구에 소재한 TPO사무국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

출했으며 TPO는 `제38회 TPO운영위원회`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했다.

TPO는 지난 2002년 8월 `제5회 아시아ㆍ태평양 도시 서미트`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，

아ㆍ태 지역 주요 도시와의 공동마케팅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관광산업

발전 목적협의체다.

올해 4월 기준 총 190개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주요 가입 도시는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，

인도네시아 자카르타， 일본 후쿠오카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， 필리핀 마닐라，

태국 방콕，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이 있다.

 

저작권자 ©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http://www.gnmaeil.com/
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1
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3

